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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성남) 선수

단이 다음달 3일까지 2015년 동계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

동계훈련에는 총 19개 종목 250명(선

수 218명 코치 32명)의 선수들이 참가

해 기초체력 강화훈련을 중심으로 합동

훈련과 전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체고는 지난해 11월 제95회 제주

전국체육대회에서 20개 종목 192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12

개 동메달 14개 등 메달 37개와 함께 총

득점 4911점을 획득했다 이는 광주지

역 고등부 선수단이 획득한 전체 메달

(51개)의 725%를 쓸어 담아 광주 학교

체육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장현 광

주시장)는 11일 광주 장애학생선수 4명

이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 2014년도 체

육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체육장학생은 수영 김

민석(광주전자공고) 사격 김정남(전남

과학대) 댄스스포츠 조민지(조선대)최

준수(은혜학교) 등이다

댄스스포츠의 조민지는 제34회 인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혼성 스탠더

드 폭스트롯 클래스B(시각)와 혼성 스

탠더드 왈츠 클래스B(시각)에서 각각

금과 은을 최준수는 혼성 라틴자이브

클래스12(휠체어)에서 은메달을 획득

했다

사격의 김정남은 혼성 25m권총 개인

전(P3SH1)과 혼성 50m권총 단체전(P4

SH1)에서 각각 금과 동을 수영의 김민

석은 남자 200m 개인 혼영(S14)에서 동

메달을 수확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

하고자 매년 체육장학생을 선발해 장학

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장애학생선수 4명 체육장학금 받는다

수영 김민석 사격 김정남 댄스스포츠 조민지최준수

광주체고 한달간 동계강화훈련 돌입

유재신(왼쪽두번째)광주시체육회상임부회장과김성남(세번째)광주체고교장

이동계강화훈련중인광주체고선수단을격려하고있다 광주시체육회제공포스트 김연아의 선두주자인 나주출

신의 박소연(18신목고)이 최고 권위의 피

겨스케이팅 국내 대회인 종합선수권대회

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박소연은 9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

언십(제69회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여

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TES) 6154점 예술점수(PCS) 5245점을

따내 11399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두(6040점)

로 나섰던 박소연은 합계 17439점을 획

득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시니어 무대에 진입한 박소연은

한국 선수로는 여왕 김연아(25) 이후 처

음으로 두 개의 그랑프리 대회에 초청받는

등 한국 피겨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성장한

선수다

지난해 12월 열린 랭킹대회에서는 시니

어 4연패를 달성하는 등 국내 최강자의 입

지를 다져 가고 있다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김연아와 맞수

김해진(18과천고)에 밀려 그간 우승한 적

이 없었지만 김연아가 은퇴한 이후 처음

으로 열린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 여

자 피겨의 새로운 간판으로 확실히 자리매

김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위에 오르

며 김연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박소

연은 이번 우승으로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올해 대회에도 출전하게 됐다

그는 이날 시상자로 참여한 우상 김연

아로부터 꽃다발을 받아 두 배의 기쁨을 누

렸다

최다빈(강일중)이 최종 16080점으로 2

위에 올랐고 안소현(목일중15742점)이

뒤를 이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12위(5021점)로 부

진했던 김해진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선전

하며 종합 5위(15286점)에 자리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준형(19수리고)이 지

난해 우승자인 라이벌 김진서(19갑천고)

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세계선수권대회 진

출권을 따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6875점으로 김진서

(6927점)에 이어 2위에 올랐던 이준형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4115점을 획득 총점

20990점으로 김진서(프리 12857점합계

19784점)를 따돌렸다 지난해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김진서가 남긴 20935를 뛰어넘

는 국내대회 남자선수 최고점이다

휘문중 1학년인 차준환은 3위(18113

점)에 자리했고 은퇴를 앞둔 남자 피겨의

맏형 김민석(고려대)은 눈물 속에 마지막

종합선수권대회를 4위(17714점)로 마쳤

다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첫 우승맞수 김해진 꺾어

지난9일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열린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종합선수권대회프리스케이팅에출전한나주출신박소연(신목고)이연기를펼치고있다 박소연은이날경기에

서금메달을차지했다 연합뉴스

포스트 김연아는?

나주 출신 박소연!


